
2 0 0 8년 1 2월 4일 오후 1시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
에 있는 한식당‘서궁西宮’에
서 추밀공파 정헌공계正獻公
系 화산부원군종회花山府院君
宗會 임원회의가 열렸다. 화산
부원군종회는 정헌공의 증손
으로 시조후 1 7세인 증우의정
贈右議政 휘 복復의 종회이고
그 묘소가 경기 장단군 진동면
하포리 현암玄巖에 신좌辛坐
인데 그 후록後麓에 1 9 9 5년에
그 7대조 추밀공樞密公과 6대
조 충헌공忠憲公의 단소壇所
를 들였다.

화산부원군종회는 이태 전
권진택權晋澤 회장이 회무를
이어받은 이래 여러 사정으로
제대로 회의다운 회의를 열지
못해오다가 이번에 제반 회무
와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
할 목적으로 정례임원회의를
예년보다 앞당겨 열게 되었다.
회의장소 서궁은 화산부원군

후손으로서 남강공南岡公 종
손이 되는 권회정權會廷씨가
최근에 자체로 신축하여 운영
하는 업체였다. 점심식사를 먼
저 마친 다음에 회의가 시작되
었다. 17인 임원진 가운데 1 5
인이 참석하였고 권정안權貞
顔 총무의 사회로 시조묘소를
향한 망배가 있고 권진택 회장
이 개회인사말을 하면서 회의
를 주재하였다.

화산부원군의 본손이 아닌
인사로서 특별히 초청된 권오
갑權五甲 전정헌공종회 총무
가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현암
에 있는 화산부원군의 위토 관
련 사항과 추밀공 부자 양대의
단소를 화산부원군 묘역에 봉
설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설명
하고 질의에 응답해 주었다. 이
날 회의자료 유인물로 부의된
안건은 다음과 같았다.

1. 종중의 장ㆍ단기 사업추
진안 승인

1. 2009년 예산안 및 추경예
산안 승인

1. 종중규약 개정안 심의
1. 정헌공종회에 대한 건의

사항 채택
이 가운데서 장단기 사업추

진안의 비중이가장 컸다. 권정
안 총무가 유인물을 낭독 설명
하고 질의에 응답도 하면서 회
의가 진행되었다.

첫째로, 장단 화산부원군 위
토의 지적측량을 정확히 하는
건인데 이는 2 0 0 8년 1 2월중에

1 2 0만원의 예산으로 전田
4 7 1 - 4 8 0평 및 4 7 3 - 4 9 0평
2건과 답畓 500평 내외의 건
을 정확히 실측한다는 것이
었고 이는 현재 민통선내에
있는 바였다.

둘째는, 화산부원군 묘소를
개봉축 사초하는 일로 2 0 09년
4월 시행 예정이었다. 화산부
원군 묘소 앞에는 계절階節이
일부 잘려 군사도로가 나 있는
데 이를 옛모습으로 복원하는
것이 후손의숙원이되고 있다.
군당국과 협의하여 훼손된 부
분에 복토를 하여 계절을 확장
하고 절개된 부분의 석축대를
엄폐하여 잔디를 입히면서 그
진입로를 둘러 내는 공사를 해
야 한다. 여기에는 굴삭기와 덤
프트럭등 장비 및 레미콘등의
자재와 인부 임금, 잔디 대금
등의 비용이 합산되어 5백6 0
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
다.

셋째는, 화산부원군의 신도
비神道碑 건립이었다. 묘소 앞
에 군사작전도로가 생기면서
기존의 묘소 진입로가 인몰되
었는데 이를 복원개설하고 그
진입로 입구에 신도비를 건립
하는 안이었다. 이 사업도
2 0 0 9년 4월에 묘소 개봉축과
병행하여 추진하는데 그 규모
는 높이가 6자, 비문이 1천2백
자에 예산은 1천2백만 원이었
다. 이는 신도비가 통장 비신碑
身 7척 이상인데, 6자로서는
신도비가 될 수 없으므로 예산
입안이 미흡한 것같았다. 또한
천2백자로 그 신도비문을 축약
한다는것도 무리가따를 수 있
고, 특히나 건립비 1천2백만
원으로는 턱이 없을 듯한데 다
만 계획을 입안해보는 수준인
것같았다.

넷째로, 재사 건립 사업인데
이것이 가장 거창한 항목이었
다. 착수년도는 미정이고, 재사
명칭은‘현암재玄巖齋’로 가
칭을 하였는데 건축 양식은 현
재 도지정문화재로서 신축된
김포 하성의 남강공재사를 참

고로 하여 건평 2 0 ~ 3 0평의 규
모로 짓는 것이었다. 소요예산
은 2억4천 내지 3억6천만 원인
데 2 0 1 0년 총회 이후 추진위원
회를 구성하여 그 비용은 국내
외에 거주하는 후손ㆍ기업인
의 자발적 헌성과 파보발행 수
익금 및 종중기금 출연 등으로
충당한다는 것이었다. 그러나
이 재사 건립은 예산이 확보된
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미정이
었다. 현재 민통선내인 묘하에
재사와 같은 건축물의 시공이
불가능한데, 장차 현 민통선인
임진강 전진교前進橋 검문소
가 전진배치되어 그 배후지역
의 부분적 개발이 허용되는 시
기가 되면 이같은 사업의 시행
이 가능할 것으로보고 있었다.

다섯째는, 위토의 환매확장
건이었다. 현재 고양시 일산에
화산부원군 종중 위토로 8 0 0
평의 답이 있는데 시가화예정
지로서 개발이 임박해있다. 이
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타
지에 가 2천평 이상의 대토 매
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파주시
의 월롱면 도내리ㆍ파평면 장
파리ㆍ장단의 도라산역 주변
관광지 및 김포시 하성면 등의
적합한 곳을 물색할 것이 논의
되었다.

여섯째는 화산부원군파보花
山府院君派譜의 편찬 계획에
관한 건이었다. 화산부원군파
보는 임술파보壬戌派譜로서
1 9 8 2년에 간행되어 3 0년 주기
가 다가오고 있다. 이 파보발간
은 이미 2 0 0 7년도 총회에서 발
의되어 채택이 되었으나 그후
후속 추진의 실무계획 수립이
여의치 않고 재정적인 뒷받침
의 동력원도 얻지 못하고 있는

터였다. 거기에 1 7 0 1년의 신사
대동보辛巳大同譜에서부터 산
하 서령공계署令公系의 계대
착오가 답습돼온 부분의 변정
辨正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이
부분에 대한 서령공종중측의
제안설명과 토의가 이루어졌
다. 이러한 현안의해결 문제도
있고 하여 화산부원군파보 발
간 사업은그 편찬위원회 등 실
무기구가 구성되고 분위기가
조성되는대로 착수가 될 전망
이었다.

2 0 0 9년도 예산안은 원편성
안 2억3천7백만 원에 추가경
정안 1천8백8 0만 원이 승인통
과되었고 종중규약 개정안이
상정되었다. 쟁점이 된 조항은
규약 제4장 제7조에 회의는

‘총회 및 임원회로 한다. 1. 총
회는 매년 추향일로 한다. 2.
임시총회는 종원 3 0명 이상 소
집요구와 종회장 및 감사가 임
원회의가결로소집할 수 있다.
소집 1 0일 전 의제와 일시 및
장소를 알려야 한다’는 것이었
는데 이를‘회의는 총회ㆍ임원
회ㆍ회장단회의로 한다. 총회
는 매년 추향일로 한다. 2. 임
시총히는 종원 3 0명 이상의 소
집요구와 종회장 및 감사가 임
원회의 가결로 소집할 수 있
다’로 개정하는 것이었다.

규약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
에는 상급 정헌공종회에 대한
건의문을 채택하였다. 그 내용
은 정헌공종회의 대의원 2 0명
정원에서 화산부원군 몫은 3인
인데 정헌공 후손의 거의 3분
의2가 화산부원군 후손인점을
감안하여 그 수를 늘여 배정해
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.

<사진ㆍ글 權奇允>

1 12 0 0 9년 1월 1일 목요일 제121호

화산부원군종회임원회의열어
파보편찬등여러현안논의

▲ 권진택 회장이 개회 인사말을 하고
있다.

▲ 권정안 총무가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.

▲ 파보발간과 계대변정 등의 편찬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고 있다.

이라고 죽이다니. 용서할 수 없
다. 그냥 놔두지 않겠다’고 절
치하였다는 것이다. 김시현의
생애에서는 어디에서도 이승만
과 접촉하거나 만난 자취가 보
이자 않는다. 그러나 김구와는,
김시현이나 권애라가 임시정부
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
도 의열단과 부인회 활동 등을
통해 접촉과 지우知遇가 있었
을 것이며, 특히 김시현은 환국
후 김구가 피격사망할 때까지
좌우합작 활동 등을 통하여 노
선을 같이했으므로 접촉이 있

었을 것으로 보인다. 반면 이승
만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매우
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
서, 그가 미국으로 망명해 동포
가 모아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
잘 지내는 것을 지칭하여‘민
족을 버리고 달아난 놈’이라는
식으로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
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이런 점
으로 미루어보아 김시현은 김
구에 앞서 암살된 송진우ㆍ장
덕수ㆍ여운형 등이 다 이승만
계와 결탁한 친일파계열의 정
적 제거 테러에 희생된 것으로
인식하고 이승만 계열에 대해
극도의 적개심을 품게 되었던

것으로 판단된다. 이 무렵 이승
만과 정적관계 있었다 할 거물
로 이들 외에 서재필과 김규식
을 꼽을 수 있었는데, 서재필은
이승만의 견제를 받는 상태로
제헌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
의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
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3년 뒤
인 1 9 5 1년에 8 8세로 별세했고,
김규식은 1 9 4 8년 5월 3 0일 불
반불참 성명 후 은거하다가 이
태 뒤 1 9 5 0년 6월 2 5일 동란이
터진 후 서울에서 납북되어 1 2
월 1 0일 만포진滿浦鎭 근처에
서 7 0세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
지고 있다.

환국후 김시현과 권애라의
사적인 생활은 고향 안동군 풍
북면豊北面 현애동玄厓洞 본가
와 서울의 집을 왕래하며 이루
어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.
김시현의 현애동 본가는 현재
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
있을만큼 규모가 큰 고택이다.
그는 원래 조부 김혁한金赫漢
의 5남중 둘째아들인 김태동金
台東의 세 아들중 장남으로 태
어나 아들이 없는 백부 김택동
金澤東에게 출계하여 누대종손
이 되었고 종가의 고택, 즉 종
택宗宅에 들어가 자라며 그곳
에서 조혼早婚으로 김오월金梧

月을 득배하여 살았거니와 김
오월이 또한 소생을 두지 못하
고 3 0세에 사망하였다. 문중에
서는 김시현의 생가 아우 세현
世顯의 3남중 장남 김중년金重
年을 김시현의 양자로 들여 종
손을 삼았다. 이러는 동안 옥살
이 아니면 해외로 떠도는 김시
현이 재취로 권애라를 맞고 소
생자로 김봉년을 두고 있는 등
사를 본가에서는 전혀 모르고
있었고 불고가사不顧家事인김
시현 또한 본가에 이같은 사실
을 발설한 바가 없었다.

<權五焄>

1 0면에서 계속


